
한국, 수출의존도 30년 사이 3배 상승

한국의 수출의존도가 30년간 3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, 한국의 총수출액을 명목 국내총생산(GDP)으로 나눈 수출의존도는 1970년 9.4%에서

2001년에는 35.6%로 31년 동안 2.8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.

2001년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세계 수출의존도(전세계 수출액/전세계 명목GDP) 19.7%보다 15.9%p 높았다.

1970년에는 세계 수출의존도가 10.3%로 한국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한국의 수출신장세가 세계

평균치를 상회했던 것으로 풀이된다.

세계 25대 무역국의 수출의존도는 2001년 기준으로 싱가폴, 홍콩, 말레이지아가 각각 131.9%, 117.3%,

101.2%로 수출액이 GDP를 넘어섰으며 아일랜드(82.4%), 벨기에(79.0%), 네덜란드(61.3%), 타이(55.9%) 등도

높은 축에 속했다.

반면 GDP 규모가 세계 1위, 2위를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은 탄탄한 내수와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수출의

존도가 각각 7.2%, 9.5%에 불과해 25개 국가 중 10%도 안되는 나라로 분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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